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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고는 상주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에 대한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그 현황과 각 서책의 형태 등 서지적 

분석을 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형성된 상주향교 소장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상주지역 기록물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제례 관련 자료 6종, 상주향교 명부 9종, 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등을 엮어놓은 자료 4종, 기타 자료 4종 등 모두 23종으로, 대부분 17세기와 18세기에 작성된 필사본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조선후기 상주지역 향촌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要語: 尙州鄕校, 校案, 靑衿錄, 商山鄕彦錄, 傳掌記

<ABSTRACT>

The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old books at Sangju Hyanggyo, we tried to bibliographic analysis 

such as the status of the books and the form of each books.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introduce 

the collection of Sangju Hyanggyo, which was form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help 

understand the full extent of the Sangju area’s records. The collected books by subject, there are a 

total of 23 titles as 6 related materials for ritual ceremonies, 9 lists for Sangju Hyanggyo, 4 other 

books for qualification and discipline for Hyanggyo. These books are mostly manuscripts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above materials are very valuable materials to look at all aspects of the 

community in the Sangju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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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본고는 상주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에 대한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각 서책의 형태 등 서지적 

분석을 한 것이다. 현재 상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던 고서는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주박물관에 기탁되

어 있으며, 일부 자료는 대략적인 소개가 이루어져 있지만1) 그 현황이나 개별 서책에 대한 서지적 

분석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상주향교의 역사와 소장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상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상주향교 소장자료 23종에 대하여 주제별 분류 및 서지적 분석을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지방분사로서 尙州分司에서 간행된 大藏經과 刊經都監本 

佛典 및 조선시대 상주에서 판각2)되어 간행된 서적과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東學敎堂에서 

간행된 서적 등 상주지역 기록물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주는 삼한시대부터 낙동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수륙 교통이 교차하는 요충지였

다. 삼한시대에는 沙伐國이 존재했고, 삼국시대에는 사벌주로 불리었다. 고려조 이후에는 상주목이 

되어 경상도를 관할하는 절도사가 있었고 조선조에 이르러 200여년 동안 경상감영이 자리하였다. 

이처럼 상주는 성읍국가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영남지방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다. 

15세기 이후부터는 타지역의 많은 사족들이 상주의 土姓士族이었던 商山 金氏와의 혼인을 통해 

상주로 이거하였다. 이들은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여 향교와 서원을 세력 근거지로 삼아 상주지역 

사족 사회를 이끌어나간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사족 사회의 변동과 확대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지리

적 환경으로 인한 호서 및 남해지역과의 많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영남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17세기 후반부터 공론정치의 성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1702년 영남지역 최초로 서인계 서원인 興巖書院이 건립되었고, 1716년에는 肅宗이 

편액을 내려 서인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서인계 가문인 昌寧 成氏가 남인세력의 근거지

인 道南書院에서 원장을 배출하며 서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러한 상주지역 사족 사회의 

특성은 조선후기에 형성된 상주향교의 소장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후기 상주향교 소장자료 23종에 대한 서지적 분석과 함께 상주향교의 창건과 

역사를 비롯하여 향교의 소장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장자료가 형성된 시기인 조선후기 상주향교

의 운영의 주체였던 재지사족들의 형성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2) 상주에서 판각된 책판 등의 기록을 보면, 1576년에 간행된 을해자본 ｢攷事撮要｣ 尙州 冊板條부터 1730년경에 

작성된 ｢嶺南冊板｣의 尙州 冊板條까지 모두 100여종의 책판이 판각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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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향교의 역사와 소장자료 현황

2. 1  상주향교의 역사

상주향교는 南山 九月峯에 위치3)하여 현재 상주 시내를 등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상주 三岳의 

명산으로 알려진 甲長山을 바라보고 있다. 일찍이 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상주지역 지방민의 교육

과 교화를 목적으로 창건되었다.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상으로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 상주향교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 확인된다.4) 한편 상주향교의 창건 연대와 관련하여 

고려 成宗代(960∼997)에 州縣에 향학을 설치하고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고5) 학교를 설치하라

는 조정의 명에 따라 1247년(고려 고종 34) 이전에 이미 상주목에 상주향교가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商山誌｣에는 향교가 읍성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宣德(1426∼1435)初에 

목사 曺致가 南樓를 건립하였고, 洪汝方의 기문이 있다6)고 하였다. 

상주향교의 모습은 건물의 중수 및 확장으로 창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창건 당시는 공자 및 현유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그 앞의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있었을 것으로7) 

추정되며, 宣德초에 이르러 출입문의 위치에 목사 조치가 남루를 건립하였다. 이후 1492년에 洪貴達

이 쓴 尙州鄕校重修記에서는, “成宗이 銓曹를 거치지 않고 姜龜孫을 상주목사로 직접 발탁한 사실

과 姜龜孫이 향교를 중수한 일을 적은 뒤 향교 유생 金寶荊 등의 부탁으로 기문을 쓴다고 하였다.”라

는 기록을 통하여 15세기에 향교가 중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향교가 소실되어 1610년(광해군 2)에 목사 姜絪이 대성전을 중창8)하였고, 

1612년에는 동․서무와 연당을 짓고, 1617년에는 명륜당을 중건하였으며 1631년(인조 9)에는 향교

의 일곽을 중수하였다. 또한 1832년에 명륜당과 1841년에 대성전을 중수하기도 하였다. 1949년에 

이르러 향교의 경내 일대가 남산중학교의 前身인 상주고등공민학교의 교실로 사용되었고, 1951년에

는 남산중학교가 동․서무를 교실로 개조하고 대성전을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3)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2길 99.

 4) ｢補閑集｣ 卷下.

“… 丁未春帶玉出鎭東南路巡歷上洛自牧守至于鄕校諸生儒呈歌詩引啓騈塡街路有四大老年七八十餘自號尙

原四老呈短引幷絶句詩四首 ….”

 5) 姜大敏, ｢韓國의 鄕校硏究｣ (釜山: 慶星大學校出版部, 1992), 19. 참조.

 6) ｢商山誌｣ “鄕校在州南五里有南樓宣德初判牧曺致建洪汝方有記 ….”

 7) 김지민, “鄕校建築의 造營規範에 관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2), 8.

 8)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2005년 대성전 중수시 종도리에서 “皇命萬曆 三十八年 庚戌潤三月二十二日 牧使 

晉昌君 姜絪 都廳前 掌令 趙翊 都有司 生員 金鳳儀 前洗馬 李㙉 進士 黃廷幹 生員 金遠振 都色 尹希文 

劉億 提督官 高尙顔 進士 康應哲 生員 高[馬+展]運 進士 趙光璧 生員 金克誠 木手呂玉 李守○”와 같은 墨書가 

발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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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홍귀달, 상주향교중수기 ｢허백정문집｣ 권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편 1950년 북한군에 의해 위패를 비롯한 제례용품 등이 소각되었으며, 1952년에 5聖의 위판을 

다시 봉안하였다. 1961년에는 명륜당이 화재로 全燒되어 태평루 건물을 이건하여 명륜당으로 사용

하였다. 1990년 태평루를 北川壬亂戰跡地로 이건하고 이듬해 명륜당을 복원하였다. 이상의 과정들

을 거치며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재, 외삼문, 교직사 등의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상주향교의 대성전은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자를 비롯하여 4聖, 

孔門 10哲, 宋朝 6賢, 우리나라 18賢 등 총 39현에게 매년 2월과 8월 上丁日에 釋奠大祭를 봉향하고 

있다.

2. 2 소장자료 현황

상주향교의 고서는 현재 모두 23종이며 주제별로 살펴보면, ‘제례 관련 자료, 상주향교 명부,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기타 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고서 23종의 서명, 책수, 

작성시기, 판본 등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별 분류 번호 서명 책수 작성시기 판본

제례 관련

자료

1 駿奔錄 1冊 1620∼1625年 筆寫本

2 焚香錄 丁丑正月朔至庚辰正月朔 1冊 [1697∼1700年] 筆寫本

3 焚香錄 丙午十一月初丁未十一月初一日 1冊 [1726∼1727年] 筆寫本

4 焚香錄-假題 1冊 1782∼1785年 筆寫本

5 告由事實錄 1冊 1878∼1890年 筆寫本

6 釋奠正配位饌實圖 1冊 朝鮮後期 筆寫本

<표 1> 상주향교 소장 고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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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의하면, 제례 관련 자료는 ｢준분록｣, ｢고유사실록｣, ｢분향록｣, ｢석존정배위찬실도｣ 

등 모두 6종으로 향교에서 시행된 고유제 사실과 제례를 주관한 인사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상주향교 명부는 모두 9종으로 상주향교 입록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교안｣과 ｢청금록｣, 사마시의 

합격 명단을 기록해 놓은 ｢사마록｣ 등이 있다. 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등을 엮어놓은 것으로 

｢유안절목｣, ｢청금록완의｣, ｢유안절목｣, ｢향회완의｣ 등 4종이 있다. 

더불어 기타 자료로 상주향교의 서책관리를 위해 작성된 ｢전장기｣, 免役에 관한 증빙 문서인 

｢향중면역완의안｣, 병자호란 때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매음나

선생병자란호성행적｣ 등이 있다. 본 자료들은 모두 17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작성된 필사본으로 

17세기에 작성된 6종을 비롯하여 18세기 8종, 19세기 2종, 조선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 4종이며, 17∼18세기에 걸쳐 작성된 2종과 18∼19세기 것이 1종이 있다.

<그림 2> ｢乙0四月初八日傳掌記｣ 제1장 앞면(우) ․ 제3장 뒷면(좌)

주제별 분류 번호 서명 책수 작성시기 판본

상주향교

명부

7 校案(1) 1冊 17世紀 中半 筆寫本

8 校案(2) 1冊 17世紀 筆寫本

9 尙山鄕彦錄 2冊 18世紀 後半 筆寫本

10 靑衿錄 1冊 1692∼1718年 筆寫本

11 靑衿錄 加錄 1冊 1723∼1738年 筆寫本

12 丁卯加錄 1冊 1747年 筆寫本

13 鄕案加錄草 1冊 1756年 筆寫本

14 司馬錄 1冊 [1792年 以後] 筆寫本

15 任員錄 一 1冊 1785∼1800年 筆寫本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16 靑衿錄完議 1冊 1664∼1671年 筆寫本

17 儒案節目 1冊 1773年 筆寫本

18 鄕約節目 1冊 1835年 筆寫本

19 鄕會完議 1冊 朝鮮後期 筆寫本

기타 자료

20 鄕中免役完議案 1冊 17世紀 初半 筆寫本

21 傳掌記 1冊 [1639年以後∼1759年以前] 筆寫本

22 鄕校田畓賭租捧上成冊 1冊 [18世紀] 筆寫本

23 梅陰羅先生丙子亂護聖行蹟 1冊 18世紀末以後 筆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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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주향교 소장자료와 관련된 기록으로 3장에서 분석할 ｢傳掌記｣에는 17∼18세기 당시 

상주향교에 소장된 서책의 서명과 현황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책의 서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차 서명

1장 앞면 周易大全․解, 詩傳大全․解, 論語大全․解, 孟子大全․解, [學]庸大全․解

1장 뒷면 五禮儀, 杜詩, 蒼石集, 左傳鈔評, 左傳, 通鑑, 愚伏集, 晦齋集, 東文選, 小學大全․解

2장 앞면
益齋集, 大谷集, 鶴峯集, 西厓集, 宋鑑, 聖學輯要, 醒翁集, 選文掇英, 哭班錄, 詩正文, 孝經大義, 近思錄, 

軍[人]雜錄, 春秋, 禮記

2장 뒷면
三綱行實, 二倫行實, 書傳大全․解, 黃加衣講案, 靑加衣靑衿錄, 任員錄, 靑加衣駿奔錄, 黃加衣駿奔錄, 

靑衿錄完議, 鄕會完議, 校中完議

3장 앞면
靑加衣完議, 靑加衣書冊錄, 校案, 別錄, 立番錄, 哭班錄, 位板序次錄, 靑加衣儒生講案, 道內諸會錄, 黃加衣

儒生講案, 無加衣傳掌記, 各書堂儒生案, 靑加衣契香錄, 黃加衣契香錄, 唐案新要錄, 書冊置付記

3장 뒷면
校上書冊置付記, 兩齋儒生番記, 初課錄, 禮成等日記, 黃加衣傳掌記, 祭器祭服書冊置付, 靑加衣笏記, 陳設

圖, 鄕校所屬案, 敎旨, 鄕校田畓記, 按覈使通文, 倡義使通文, 要覽謄錄, 齋服十三韻, 製述案

<표 2> ｢乙0四月初八日傳掌記｣ 內 書冊名

위 기록을 통해 확인된 조선후기 상주향교에 소장되었던 서책은 대략 80여종으로, 현재 전하고 

있는 23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전승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장기｣에 기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자료와 기록들은 모두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상주지역 재지사족들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주의 土姓士族은 15세기까지 商山 金氏 일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이후부

터는 타지역의 많은 사족들이 상산 김씨와의 혼인을 통해 사위 또는 외손으로서 상주로 이거하였다.

대표적으로 順天 金氏, 豊山 金氏, 豊壤 趙氏, 東萊 鄭氏, 長水 黃氏, 羅州 丁氏, 南陽 洪氏, 

淸州 韓氏, 晋陽 鄭氏, 晋陽 姜氏, 光州 盧氏, 興陽 李氏, 永山 金氏, 礪山 宋氏, 沃川 全氏, 信川 

康氏 등이며,9) 이들은 이후 상주의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昌寧 成氏, 昌寧 

曺氏, 安東 權氏 등의 사족들이 상주로 이주해 오고 기존의 정착 사족들이 타지로 이거함에 따라 

사족 사회의 변동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상주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은 1605년 상주 사족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원장들의 본관을 보면 도남서원의 창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문의 출신들이다. 

이들은 진양 정씨, 홍양 이씨, 경주 손씨, 상산 김씨, 영동 김씨, 여산 송씨 등으로 17세기 초반부터 

상주의 사족 사회를 이끌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서인계 가문인 창녕 성씨가 남인의 근거지인 도남서

원에서 원장을 배출하여 서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주는 지리적으로 호서

 9) ｢商山誌｣ 卷2 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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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하는 경계이자 낙동강을 통한 남해지역과의 활발한 교류의 결과 17세기 후반부터 영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공론정치의 성향이 나타난다. 또한 17세기 후반 및 18세기에 들어서는 당시 상주는 

창녕 성씨 成濫 계열이 영남 서인계의 중심이 되어 세력을 확산시켰고, 1702년에 영남지역 최초로 

서인계 서원인 興巖書院이 건립되었다. 이후 1716년에는 肅宗이 편액을 내려 상주지역 노론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3 .  소장자료의 서지적 분석 및 가치

3 . 1  제례 관련 자료

3 . 1 . 1  [ 준분록]

<그림 3> ｢준분록｣ 앞표지, 본문 제1장 앞면

￭ 表   題 : (墨書) [駿奔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20-1625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33張). 四周單邊, 無界, 35.3×23.9㎝.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준분록｣은 상주향교에서 거행된 고유제 및 春秋享祀 당시 참석하였던 인사 및 獻官執事를 기록

해놓은 자료로 본문의 구성을 예로 들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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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참석자

庚申(1620)

四月 二十日 告由

進士 趙光望 / 生員 趙基遠․曹希仁 / 進士 李大圭 / 

幼學 趙[ ][ ] //

辛洙 (掌議) / 李身圭 / 金珩 / 金堡 (有司) / 金銑 (掌議) …

庚申(1620) 秋享 行牧使 金止男 / 提督官 李汝馪 / 生員 金遠振 …

乙丑(1625) 春享 獻官執事 / 生員 金遠振․金廷堅 / 進士 康用侯 … 

乙丑(1625) 秋享 獻官執事 / 牧使 洪思斆 / 進士 宋光國․金安節․趙光璧 …

<표 3> ｢준분록｣에 기록된 시기별 참석자 명단

<표 3>과 같이 ｢준분록｣에는 고유제 및 춘추향사에 참여한 참석자 명단과 제례 당시 역임하고 

있었던 관직 또는 향교에서의 직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준분록｣에 기록된 작성시기를 보면, 작성 경신년(1620), 신유년(1621), 임술년(1622), 계해년

(1623), 갑자년(1624), 을축년(1625)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작성되어졌으며 총 414명이 확인된다.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중복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원은 모두 146명이다. 

당시 상주에 건립되었던 도남서원의 자료와 향안을 서로 비교해 보면 ｢준분록｣에 기록된 142명의 

대다수가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다. 조선후기 향안의 입록과 서원의 출입은 양반사족들의 전유물이었

다. 이를 통해 당시 상주향교가 서원과 마찬가지로 양반사족들의 활동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향교의 교생은 양반사족으로 이루어진 額內校生과 서얼 및 평민층으로 이루어진 

額外校生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서얼 및 평민층의 액내교생으로의 입교가 점차 확대되자 양반사

족은 액내교생이 아닌 청금유생으로 입교하여 신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준분록｣의 기록에서

도 액외교생의 명단이 확인되고 상주향교의 청금록은 17세기 후반에 작성되어 지는 것으로 보아 

｢준분록｣이 작성된 1620년 당시 양반 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입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 1 . 2 분향록 ( 정축정월삭지경진정월삭)

￭ 表   題 : (墨書) 焚香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97-1700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32張), 無界, 5行字數不定, 29.8×22.5㎝.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분향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 향교에서 거행된 제례인 朔望祭를 주관했던 인사를 기록한 것이

다. 이 책은 상주향교에서 정축년(1697)부터 경진년(1700)까지 작성된 분향록으로 목사 2명, 유생 

5명, 교임 40명 등 모두 4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상주향교에서 거행된 제례의 

모습 및 제례를 주도한 교임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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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3  분향록 ( 병오십일월초정미십일월초일일)

￭ 表   題 : (墨書) 焚香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26-1727年]

￭ 형태사항 : 1冊(7張), 無界, 8行字數不定, 25.5×23.5㎝.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이 책은 병오년(1726)부터 정미년(1727)까지 작성된 상주향교의 분향록이다. 제례가 거행된 날짜

와 종류, 주관 인물의 관직명 또는 향교 직책, 그리고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제례의 주관은 매달 새로운 인사가 아닌 동일 인물이 중복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제례 주관 인사의 수는 총 20명이 기록되어있다.

3 . 1 . 4  [ 분향록]

￭ 假   題 : [焚香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82年 10月-1785年 7月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18張). 行字數不定, 31.4×21.6㎝. 線裝(5針眼)

￭ 印   記 : ①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② (卷末, 長方形 四角黑印, 陽刻) [尙州鄕校]

이 책은 1782년 10월부터 1785년 7월까지 상주향교에서 매월 초하루[朔]와 보름[望]에 거행된 

삭망제를 주관한 인물을 기록한 명단이다. 본문은 “十月朔焚”으로 시작하는데, 형식으로 볼 때 원래

는 “壬寅正朝焚”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의 내용은 몇 월의 朔焚과 同月 望焚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향을 주관한 인물은 장의와 재임

으로 성명을 기입하였고, 上齋가 참여할 경우에는 장의보다 먼저 기입해 놓았다. 필체로 볼 때 본인

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니며, 각각의 분향 시점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삭망제 

이외에도 임의의 날에 분향을 한 기록들도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를 쓰고 다음 줄에 

신분과 성명을 적고 ‘帶恩謁聖’ 또는 ‘謁聖’으로 표시하였다. 알성에서 聖은 성현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擡頭法을 사용하였다. 상주목사로 재직한 심기태의 경우에는 ‘牧使 沈基泰 謁聖’

으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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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5  고유사실록

￭ 권 수 제 : 告由事實錄

￭ 表   題 : (墨書) 告由事實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878-1890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7張). 無界, 行字數不定, 23.1×26.7㎝.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 告由事實錄記 : 大凡二丁之享禮萬世之大經也…戊寅(1878)八月初九日成耆源記

본 ｢고유사실록｣은 무인년(1878)과 경인년(1890)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그 구성은 ‘고유사실

록’․‘告由式’․‘祝文式’․‘官下帖’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상주향교에서 거행되었던 고유제의 

시행과정과 제례의 절차, 축문 양식, 관에서 내린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본래 향교에서는 매년 春秋에 享祀를 지내는 것이 원칙인데, 1878년 5월 당시는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가 승하를 하였다. 禮法상 國恤 시에는 서원, 향교 등의 모든 제사가 중지된다. 따라서 

상주향교에서는 秋享을 정지하고 이러한 연유를 문묘에 고하는 告由祭만을 지내는데, 이러한 과정

이 ｢고유사실록｣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878년과 1890년 國喪이라는 상황에서 향교 제례의 구체적인 모습과 고유제의 시행과정이 이 

책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고유제의 시행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를 호서지역 노론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통해 상주와 호서지역 노론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 1 . 6  석전정배위찬실도

￭ 제1장 제목 : 釋奠正配位饌實圖

￭ 판 사 항 : 筆寫本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揷圖, 8張). 四周單邊(罫寫), 行字數不定. 45.1×34.0㎝. 線裝(5針眼)

￭ 필사시기 : 朝鮮後期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석전정배위찬실도｣는 饌實圖, 位版圖 등의 제례에 관련된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본 책의 

서명은 제1장의 삽도 제목에 따라 ‘釋奠正配位饌實圖’로 하였다. 제 1장부터 3장에 걸쳐 제사의 

유형에 따라 陳設하는 방법을 그린 그림과 위패의 설명, 축문식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佩玉, 方心, 

冠, 笏, 鞋襪 등의 품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들을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장에는 魚鱐, 豚拍, 절인 고기, 大羹, 和羹, 醴齊, 盎齊 등의 제사에 올리는 음식에 대한 

설명과 祭物을 올릴 때 알아야 할 참고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冪, 爵, 杓, 국그릇,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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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제기, 도마, 광주리, 술 항아리 등의 제례에 필요한 도구의 그림과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제사 때 입는 예복과 끈, 蔽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 2 상주향교 명부

3 . 2. 1  교안 ( 1 )

<그림 4> ｢교안｣ 앞표지, 본문 제1장 앞면

￭ 表   題 : (墨書) 校案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61年 以前]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22張). 無界, 5行字數不定, 39.4×24.3㎝, 線裝(5針眼)

￭ 印   記 : ①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②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牧使之印]

상주향교의 ｢교안｣은 상주지역 양반들의 교안 입록 명부로 ‘儒案’ 또는 ‘靑衿錄’과 그 성격이 

같다. 교생고강의 실시 이후 양반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교생안에 입록하지 않고 유생안 또는 청금록

을 통해 자신들만의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1면에 5명을 기준으로 기록하였고, 총 200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일자는 없으나 상주향교 소장의 또 다른 ｢교안｣과 비교해보았을 때 

중복된 인물들을 통해 1661년보다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과 ｢道南書院創設稧案｣에 나타난 부조 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원의 참여 인원이 ｢교안｣

에서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당시 향교와 서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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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2 교안 ( 2)

￭ 表   題 : (墨書)校案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61年 以前-1676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32張), 無界, 6行字數不定, 39.4×24.3㎝.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본 ｢교안｣은 加錄의 형태이고, 명부 구성은 1면에 6명을 기준으로 기록했으며, 먹이 번진 뒷면의 

이름 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이름 아래에는 ‘故’, ‘年滿’, ‘移居’, ‘生員’, ‘叅奉’ 등과 같이 해당 인물의 

사망, 거주지 이동, 신분, 직책 및 개명 사실 등을 표시하였다. 총 362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된 날짜를 보아 비정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 기입된 명부로 보인다. 이 책을 통해 17세기 이후 

상주향교의 인적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3 . 2. 3  상산향언록

￭ 題 簽 題 : (墨書)商山鄕彦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8世紀 後半]

￭ 형태사항 : 2卷 2冊. (上)四周雙邊(罫寫)/(下)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8∼9行字數不定, 

31.7×31.1㎝. 邊鐵(朴乙釘 5개)

￭ 張   數 : 上卷(139張), 下卷(91張)

￭ 序․跋文 : (尙州鄕射堂題名序) ① 尙吾州也肇國自沙伐在新羅…嘉靖辛亥秋日嘉善大夫吏曹

參判周世鵬(1495∼1554)序

② 按此序文慨鄕風之不競轉薄…鄕人前弘文館校理李埈(1560∼1635)跋

③ 鄕有案何辨世族也…萬曆四十五年丁巳日南至鄕人嘉善大夫前行江陵大都護府

使鄭經世謹(1563∼1633)序

￭ 앞표지 裏面 墨書 : (題商山鄕彦錄家衣內面) 年月日商山鄕彦錄奉安閣成於太平樓…昏朝丁巳

後三百四十一年(1957)歲舍丁酉春三月甲子后孫興陽李鍾麟謹書

｢상산향언록｣은 조선시대 尙州牧의 향안으로 상권에는 상주목 출신 인사들의 서․발문과 16세기

부터 1727년까지의 입록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座目 앞에는 차례로 愼齋 周世鵬(1495∼1554), 

蒼石 李埈(1560∼1635), 愚伏 鄭經世(1563∼1633)의 서문 및 발문과 함께 앞표지 裏面에 李鍾麟이 

1957년에 쓴 ‘題商山鄕彦錄家衣內面’이 수록되어 있다.

주세붕이 쓴 서문의 序題는 ‘尙州鄕射堂題名序’로 1551년에 쓴 것인데 그의 문집인 ｢武陵雜稿｣ 

권7에는 尙州留鄕座目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을 통해 1551년 경재소와 유향소의 

좌목이 작성되는 과정이 확인되는데, 당시 경재소와 상주목 유향소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주세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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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문 다음으로 기록된 이준의 발문은 1617년 정경세와 더불어 향안을 새롭게 중수하면서 쓴 

것으로, 그 내용은 주세붕의 서문에 대한 일종의 반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0)

한편 정경세의 서문도 이준의 발문과 같은 해인 1617년 향안이 새롭게 작성될 때 쓴 것이다. 

정경세는 상주 출신으로, 서문을 쓸 당시 江陵大都護府使로 있었다. 정경세가 쓴 서문을 통해서는 

1617년 상주향안이 중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 상주향안이 작성되던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앞표지 이면에는 이종린이 1957년에 쓴 ‘제상산양언록

가의내면’이 있는데 ｢상산향언록｣이 태평루에 봉안한 사실과 태평루 봉안 이전 ｢상산향언록｣이 

제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여, 표지가 헤지고 상권의 題簽題 다섯 글자 가운데 두 글자만 남아있는 

사실을 등을 말하고 있다. 다음 <표 4>는 ｢상산향언록｣ 상, 하권의 좌목에 기록된 입록자 수이다.

권차 좌목 입록자 수 비고

상권

尙州鄕案舊錄 308명 1595년

萬曆二十三年乙未冬錄 8명 1595년 겨울 입록자 

萬曆二十四年丙申春 54명 1596년 봄 입록자 

萬曆二十七年己亥冬錄 23명 1599년 겨울 입록자 

萬曆三十三年乙巳秋錄 37명
1605년 가을 입록자

*削籍: 弘文校理 姜弘立

萬曆四十五年丁巳春錄 60명 1617년 봄 입록자 

萬曆四十五年丁巳冬錄 10명 1617년 겨울 입록자 

崇禎三年庚午春錄 56명 1630년 봄 입록자

崇禎八年乙亥仲冬錄 67명 1635년 (음)11월 입록자

丁亥仲秋錄 87명 1647년 (음)8월 입록자 

辛卯仲夏錄 22명 1651년 (음)5월 입록자

戊戌孟春錄 5명 1658년 봄 입록자

丁未閏四月日錄 207명 1667년 

壬申八月日錄 365명 1692년

癸卯十二月日錄 342명 1723년

丁未十二月日錄 322명 1727년

하권

己巳四月日錄 437명 1749년

甲申仲冬己巳錄還書 157명

1764년

* 1749년의 ‘己巳四月日錄’을 새롭게 작성

*己巳四月日錄과 중복 인물 없음

甲申仲冬錄 154명

1764년

*甲申仲冬己巳錄還書 기재 후, 

1764년 당대 입록자 수록

辛卯十月日甲申錄釐正 288명 1771년

新錄 260명 [1772-1774년]

<표 4> ｢상산향언록｣ 상, 하권의 좌목 입록자 수

10) 주세붕은 서문에서 상주가 고을 규모에 비해 드러난 인재가 드물다고 하였고, 아울러 집필하는 자가 속여서 

본조에서는 오로지 부녀 최씨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한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은 주세붕이 언급한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부녀 최씨 또한 어느 문적에서 드러난 인물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상주 출신의 

인물이 적다는 주세붕의 언급이 확실한 근거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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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목에 나타난 명단을 통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상주 지역의 향안 작성을 주도했던 가문을 

추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향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지방관을 입록시키기도 하였고, 상주 지역에 

연고를 가진 중앙관료도 확인할 수 있다.

3 . 2. 4  청금록

｢청금록｣은 1692년부터 1718년까지 27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작성된 향안으로 상주향교와 관련

된 사족의 명부이다. 본문은 ‘加錄’으로 쓰고 인명을 기입한 다음 ‘際’로 끝을 표시하고 기록연도를 

적은 다음 ‘上齋’, ‘掌議’가 ‘姓氏’와 수결을 기입하고 있다.

임신년(1692)부터 무술년(1718)까지 27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총 709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작성주기는 6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도 있으나, 대체로 1∼2년 주기로 加錄되고 있다. 

작성연도와 등재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작성연도 등재 인원 작성연도 등재 인원

壬申(1692) 8월 9일 46 戊子(1708) 8월 3일 29

甲戌(1694) 2월 7일 19 己丑(1709) 2월 6일 26

丁丑(1697) 8월 10일 53 庚寅(1710) 2월 2일 16

庚辰(1700) 2월 22 辛卯(1711) 2월 6일 61

辛巳(1701) 2월 9일 59 甲午(1714) 8월 8일 78

癸未(1703) 8월 3일 35 丙申(1716) 2월 5일 70

甲申(1704) 2월 7일 35 丙申(1716) 8월 9일 53

丙戌(1706) 2월 8일 37 戊戌(1718) 8월 1일 29

丁丑(1707) 8월 7일 41 합계 709명

<표 5> ｢청금록｣ 작성연도별 등재 인원

｢청금록｣에는 기본적으로 성명만이 기입되어 있다. 일부의 성명의 상단에는 ‘仙’, ‘屳’, ‘故’ 등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하단에는 ‘未疫’, ‘移去’, ‘改名’, ‘進士’, ‘生員文科’ 등으로 개명을 하거

나 사망 등 신변이나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가적으로 기입을 하였다.

한편 병신년(1716) 2월 5일까지는 상재와 장의가 명단을 확인을 하였는데, 병신년(1716) 5월 9일

부터는 都有司와 장의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의 기록은 ｢청금록 가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 2. 5  청금록 가록

￭ 表   題 : 靑衿錄 加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23-173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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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不分卷 1冊(11張). 無界, 6行字數不定, 30.1×19.0㎝.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청금록｣ 가록은 1723년부터 1738년까지 16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작성된 향안으로, 앞서 살펴본 

｢청금록｣과 달리 본문의 시작이 ‘加錄’으로 시작하지 않고 명단이 바로 시작이 된다. 총 731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작성주기는 일정하지 않다. ｢청금록｣이 27년 동안 709명을 수록한 반면 

이 책은 16년 동안 731명을 수록하고 있어 기간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인명이 기입되어 있다. 작성연도

와 등재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작성연도 등재 인원 작성연도 등재 인원

癸卯(1723) 8월 9일 120 壬子(1732) 2월 9일 58

戊申(1728) 2월 6일 151 戊午(1738) 10월 264

辛亥(1731) 2월 2일 138 합계 731명

<표 6> ｢청금록｣ 가록 작성연도별 등재인원

상주지역 과거합격자는 사족안에 등재된 양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안을 통해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금록｣과 ｢청금록｣ 가록은 향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족의 계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 2. 6  정묘가록

￭ 表   題 : (墨書) 丁卯加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47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11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6行字數不定, 32.2×27.3㎝.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정묘가록｣은 조선 후기 상주목에서 작성된 향안으로 입록된 인물들을 볼 때, 宋浚吉(1606∼

1672)의 위패를 봉안한 흥암서원에 출입하던 인물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다. 1723년부터 1738년까지 

작성된 ｢청금록가록｣ 이후 1747년에 작성된 가록으로 조선 후기 상주지역의 사족사회 일면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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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7  향안가록초

￭ 表   題 : (墨書) 鄕案加錄草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56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11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6行字數不定, 32.3×27.1㎝.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향안가록초｣는 조선 후기인 1756년 3월에 상주목에서 작성된 향안으로 鄕員과 鄕任, 會員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丙子三月加錄’으로 가록한 시기를 표시한 후 명단을 적고 있지만 

본문 중에 종이를 오려내어 명단을 재거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이전에 작성된 향안들과 달리 성명 

외에 관직과 신분을 함께 기입하고 있다.

향원은 趙重晦를 비롯한 132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이 중 9명은 종이를 오려내어 제거되

어 총 115명의 인명이 확인된다. 명단의 끝에는 ‘際’를 쓰고 임원 ‘座首 曹復泰, 別監 曹夏鐸, 成爾濈, 

李祖遠 등이 확인을 하고 하단에 수결을 하였다. 이어 ‘會員’으로 쓰고 전참봉 成爾漢, 部都事 金相

箕, 理山府使 祖重稷, 幼學 成爾漸을 비롯한 13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不可規라는 

제목으로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의 위에 글자는 가능하다. 성명의 아래에는 글자를 쓰지 않고, 글자를 비워놓는다. 둘 다 

하지 않으면 하나가 빈 것으로 한정되고, 둘 다 비워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이다.11)

기입된 성명의 하단에는 ‘改稷柱’, ‘改知遂’, ‘改檝’, ‘改櫟’, ‘改僴’, ‘改宇’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이름을 변경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청금록｣ 등에서 과거의 합격사실이나, 이동 사항, 

병력 등의 다양한 기록을 성명의 하단에 기입한 반면, ｢향안가록초｣에서는 改名을 한 사실을 기록하

여 다른 향안과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1747년에 작성된 노론계의 향안인 ｢정묘가록｣ 이후인 1756년에 추가로 작성된 노론계의 

향안으로 18세기 상주지역 노론계 인물들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 2. 8  사마록

￭ 表   題 : (墨書) 司馬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92年 以後]

11) ｢鄕案加錄草｣. “不可規/可字印姓名上/不字․空字 印姓名下/限二不一空/二空當一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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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不分卷 1冊(27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6行字數不定, 38.9×23.4㎝.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 尙州司馬錄序 : 吾鄕舊有司馬所而其罷去在六十年之前則司馬錄之不傳亦久矣…崇禎

甲戌(1634)長至日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敎李埈(1560∼1635)識

본 ｢사마록｣은 상주지역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生員試와 進士試에 합격한 인물들의 명부를 

기록한 것으로 字, 생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崇禎 갑술년(1634)에 蒼石 李埈

이 쓴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은 이준의 문집인 ｢蒼石先生續集｣ 권5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마록｣이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고을의 공들이 고을의 鄕獻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지금 기록하려고 한다. 이 기록이 완성되면 향인들이 흥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문헌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에 보탬이 될 것이다. 1634년 하짓날 이준이 쓰다.

이준의 서문 다음으로 고려시대 인물인 李垠[前朝, 生, 洪武 戊辰(1388) 別將]을 시작으로 1792년

에 생원시에 급제한 李升培까지 모두 279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각 인물들의 활동시기

와 생원․진사․장원 기록, 성명과 생년 및 字 그리고 式年試, 增廣試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상주사마록｣에 수록된 279명 가운데 중복된 인물은 1명이다. 생원 급제자 122명 가운데 

장원이 3명, 진사 149명 중 장원이 5명이다. 양시 8명 중 장원이 1명, 그리고 문과 급제자가 46명이다. 

이 가운데 盧守愼(1515∼1590)은 생원, 진사의 양시는 물론 문과에도 장원을 한 인물로 三魁先生이

라 불리며 상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처럼 이 책은 상주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사마시 

입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상주지역 사족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3 . 2. 9 임원록

￭ 表   題 : (墨書) 任員錄 一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85-1800年

￭ 형태사항 : 零本 1冊(9張). 無界, 8∼9行字數不定, 31.7×31.1㎝.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이 책은 1785년부터 1800년까지 상주향교의 校任을 기록한 명단이다. 날짜를 기록한 후 직임과 

성명을 기재하는 순으로 작성되었다. 기재된 교임 가운데 연임 또는 재임이 수차례 나타나며 이러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26명의 교임이 확인된다. 다음의 <표 7>은 날짜별로 기록된 교임의 명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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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교임 명단

乙巳(1785) 7월 上齋 姜世晉 / 掌議 金彦卨․成恒柱 / 齋任 趙元城․趙俊民․金濟大 …

丁未(1787) 11월 1일 上有司 金濟亨 / 掌議 金兌煥․申確然 / 齋任 金益和․韓山斗 / 掌議 黃日復 …

己酉(1789) 夏 都有司 金智俊 / 都有司 成東烈 / 掌議 具思默․金俊 

己酉(1789) 7月 24日 上齋 金英協 / 掌議 孟鎭泰․成維柱 / 齋任 鄭哲明․成最謙․李任重

庚戌(1790) 6月 26日 都有司 成兢烈 / 齋任 申達增․姜世大

辛亥(1791) 7月 都有司 李禧遠 / 掌議 金鼎俊․孫必慶․李敬儒 / 齋任 呂文復․姜世德․康周奭 …

甲寅(1794) 7月 都有司 孫曾顯 / 掌議 金載顯․姜世謨 / 齋任 李文儉․金檀․黃達休

乙卯(1795) 正月 都有司 成在洛 / 掌議 孫泰慶․金載顯 / 齋任 李文儉․黃達休 

乙卯(1795) 8月 都有司 姜必章 / 掌議 孫泰慶․金載顯 / 齋任 成若烈․申景欽 

乙卯(1795) 12月 都有司 孟鎭泰 / 掌議 成學烈․蔡蓍璧 / 齋任 成若烈

3月 30日 掌議 李挺儒 / 齋任 柳光湑․黃有慶 

4月 보름 掌議 鄭宰魯

丙辰(1796) 8月 都有司 洪聖天 / 掌議 金載顯․金獻敬 / 齋任 成裕烈․蔡蓍旭

閏 6月 1日 掌議 李挺儒 / 齋有司 姜長欽

丁巳(1797) 10月 都有司 成恒柱 / 掌議 金達敏 / 齋有司 鄭象乾 

戊午(1798) 8月 都有司 趙龜洙 / 掌議 柳光渥 / 齋有司 成極烈․丁若詩[改 義綰]

己未(1799) 봄 都有司 成鼎烈 / 掌議 姜宗欽․成在善 / 齋任 趙廷一․蔡元東 

庚申(1800) 봄 都有司 李達延 / 掌議 趙俊命․安想 / 齋有司 金益厚․姜瑞馨․成錫大․崔富遜 

<표 7> ｢임원록｣에 기록된 날짜별 교임 명단

상주향교의 교임은 시기별로 그 명칭이나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도유사 1인, 

장의 2인, 유사 또는 재임 2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 기록된 교임 가운데 14인이 

흥암서원의 교임관련 자료에도 입록되어 있어 당시 노론계가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의 교임직에도 

활발히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3 . 3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3 . 3 . 1  청금록완의

<그림 5> 李身圭의 靑衿錄序, 본문 제4장의 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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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題 : (墨書) 靑衿錄完議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64-1671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11張). 無界, 7行 字數不定, 34.3×22.6㎝.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 序   文 : (靑衿錄序) 自古有天下而享治平者…興陽後人李身圭謹識

完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적어 지키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 문서로서, 

｢청금록완의｣는 상주향교에서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된 다양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卷首에 기록된 1664년 李身圭의 서문을 통해 볼 때 ｢청금록｣을 작성한 이유는 양반사족을 靑衿으

로 구별하여 권위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같은 해에 작성된 ‘완의’가 

있는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도유사는 자주 교체할 수 없으며 만약 부득이하여 교체할 때는 모두 모여 뽑을 것.

 一. 上齋 도유사는 매월 堂中에 모여 교생의 立番과 부지런과 게으름 등의 향교의 전반적 생활을 

검사하여 혹 태만하고 해이함이 없도록 할 것. 향교 생활 중에 큰 일이 나서 道內에 크게 모여 

의논할 일이 있으면 상재 도유사는 각 面에 글을 보내 청금유생을 모을 것.

 一. 청금유생으로 大祭에 두 번 불참자는 장부에서 삭제하고 세 번 불참자는 퇴출함.

 一. 청금유생으로 공식적 모임에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릴 것.

 一. 상재 도유사가 근실하게 임무를 살피지 않으면 公會 시에 벌을 논하여 탄핵하여 교체 할 것.

 一. 교생으로 체면이 떨어지고 도리에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상재 도유사는 행태가 가벼울 경우 

금지하여 벌하고 무거운 경우는 官에 알릴 것.

 一. 교생으로 完議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자는 鄕堂에 통고하여 천한 

임무에 담당을 맡길 것.

 一. 교생으로 番에 빠진 자는 관가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상재 도유사가 벌하고 두 번 빠진 즉시 

官에 알릴 것.

 一. 교생의 나이는 50으로 한정한다.

 一. 과거시험 시 명단은 도유사 및 道南齋任[도남서원 임원]이 상의하여 수정한다. 도유사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首擧子와 兩院齋任[상주향교․도남서원 임원]과 유생에 대한 논의를 한다.

마지막으로 卷末에는 1671년에 작성한 辛亥完議가 추가로 작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도유사는 매년 봄 석전제 때 전해 받고 이듬해 봄에 사람을 갈아들인다. 돈과 곡식을 만약 다 

거두지 못하고, 다 전해 받기 전에 나누어준 것 있으면 둘 중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할 것.

 一. 청금유생은 이름이 儒案에 있어 春秋大享 외에는 일을 맡은 것이 없다. 근년 이래로 유생이 

모두 스스로 편리한 계획을 품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아 직을 맡은 사람이 매양 부족할 염려가 

있으니 진실로 가히 한심하다. 두 번 불참, 세 번 불참에 대한 벌은 이미 이전의 완의에 정해 

있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연고 없이 한 번 불참한 자 및 單子를 올릴 때 두 번 필요치 않은 

자는 관문 집사가 한차례 벌을 정할 것.

 一. 춘추대제 때 음식과 술을 관장하는 有司가 이유 없이 불참할 때는 장부에서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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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위의 두 완의는 향교의 구성원의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향교의 책임자인 교임의 

선출방법과 청금유생의 역할, 校生의 역할 등 교임과 청금유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 3 . 2 유안절목

￭ 卷 首 題 : 儒案節目

￭ 表   題 : (墨書) 儒案節目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73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3張). 無界, 7行 10字, 33.7×32.2㎝.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본 상주향교의 ｢유안절목｣은 淸衿儒生의 入錄 자격을 규정한 절목으로 청금유생의 역할과 교생

에 대한 통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의 끝에 ‘癸巳三月初四日’의 작성시기가 있고 

그 다음 행에 작성자인 牧使와 그의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聖敎로 儒錄을 정리하고자 하나 분란과 다툼의 폐단이 생길 것이 걱정되니 이를 節目에 

게제하여 서로 어울리고 진정시키는 길로 삼는다. 만약 절목을 준수하지 않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官으로부터 嚴重히 處置될 것이니 모두 알아둘 것이다.

一. 鄕案舊家는 하나같이 모두 입록한다.

一. 비록 鄕外라도 만약 좋은 행실이 있다면 입록한다. 

一. 비록 鄕內라도 만약 나쁜 행실이 있으면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무거운 형벌을 받은 자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혹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혹 개인적인 흠결이 있는 자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初에 양반의 맥이 없는 자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다투어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一. 공평함을 등지고 사사로움을 좇는 자 또한 마땅히 걸러 낸다.

3 . 3 . 3  향약절목

￭ 表   題 : (墨書) 鄕約節目

￭ 裏   題 : 鄕約節目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835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9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12行字數不定, 34.6×27.9㎝.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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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절목｣은 183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주 지역의 사족인 趙德, 李乘天, 宋奎弼 

등 13명에 의해 작성된 향약이다.

권수에는 鄕約四条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亂相恤이 적혀 있다. 이어서 본문은 呂氏条

約과 이를 세분화한 朱子增損約条, 다음으로 退溪李先生鄕約附, 新增約条 등의 규약이 기록되어 있다. 

규약에 이어 禀目이 수록되어 있는데, 품목은 지방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의 한 종류로 내용을 

수령에게 보고하여 보장받기 위한 문서이다.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향약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인 ‘題辭’에는 향약의 문장이 번거로워 이를 수정하고, 시폐증보는 

관민이 함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유사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에는 ‘各面都約正望記’가 있다. 여기서 都約正은 향약의 대표를 맡을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조덕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후보의 명단이 있는데 직책과 성명을 쓰고 하단에는 담당 面을 기재하였

다. 1인당 1∼4개의 면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책을 통해 19세기에 새롭게 향약을 마련하여 시행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수록된 내용 중 시폐증보를 통해 당시 가장 

심각했던 사회의 폐단들을 알 수 있으므로 지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 3 . 4  향회완의

￭ 卷 首 題 : 鄕會完議

￭ 表   題 : (墨書) 鄕會完議

￭ 필사시기 : 癸卯 9月 2日

￭ 판 사 항 : 筆寫本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4張). 無界, 7行 字數不定, 25.0×25.2㎝. 線裝(5針眼, 褐絲)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향회완의｣는 계묘년 9월 2일에 상주지역에서 鄕會를 개최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

한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작성 동기와 목적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 및 작성 시기, 참석한 

사람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표 8>은 ｢향회완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동기

- 근래에 고을의 운수가 형통하여 대과, 소과에 장원급제한 인물이 고장 안에 줄을 이었으니, 참으로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워 이웃 고을의 본보기가 됨.

- 그런데 어찌 고을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선비의 풍습이 날마다 투박해졌는가? 이 때문에 아전과 

서리들이 농단하고 포악하여 못하는 짓이 없음.

- 만약 이대로 퇴폐해 가는데도 조금도 경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쁜 고을로 치부됨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니, 어찌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표 8> ｢향회완의｣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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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향회완의｣ 내용에 따르면 상주에서 장원급제한 인물이 이어지고 풍속이 純一하여 다른 지역

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고을의 기강이 무너지고 풍습이 날마다 투박하며 아전과 서리들의 

농간이 포악해짐을 걱정하여 향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매번 정월 초하루

에 고을 안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일제히 관아에 모여 城主를 만나 범한 죄질에 따라 질책 및 징벌하기

로 중지를 모으고, 마지막에 절목을 정하고 자신의 직책과 성씨를 쓰고 수결을 하고 있다.

3 . 4  기타 자료

3 . 4 . 1  향중면역완의안

<그림 6> ｢향중면역완의안｣ 앞표지, 본문 제1장 앞면

￭ 목적

- 이번의 향회는 대개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

- 그러나 반드시 큰 논란이 자리를 비운 날에 마침 일어나서 분별하여 묻고 논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점이 유독 아쉬움.

- 이후로부터는 선배들이 남긴 뜻을 한결같이 준수하여 매번 정월 초하루 모임에 고을 안의 노인과 

젊은이가 일제히 와서 참석하여 관아에서 성주를 뵙고 이참에 변통함. 상중하를 따지지 않고 범한 

죄에 따라 각각 질책하여 징벌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도리임. 

- 고을에서 알린 대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중론에 따라 처벌하고 경계시켜서 풍습을 매우 좋게 

만들 것이니, 다만 이 이후로 온 고을의 군자들이 모두 와서 모이기를 바람.

- 만약 스스로 수양하고 경계해서 고을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사풍이 아름다워져서 계획하고 실시한 

뜻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일 것임.

￭ 절목

- 관리들이 멸시하고 교리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望賀할 때에 강제로 책납한 폐단의 단서가 한둘이 아닌데, 

혹은 西齋의 집사에게까지 번졌으니, 그 습성이 매우 나쁘다. 때때로 향청에 상의하여 경중에 따라 

죄를 다스릴 것. 

- 校中에서 벗과 우리들이 변통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의 단서가 한둘이 아니니, 향청의 임원과 상의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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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題 : (墨書) 鄕中免役完議案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世紀 初半 ; 1609年․1612年․1623年]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 無界, 行字數不定, 32.4×14.2㎝. 假綴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향중면역완의안｣은 1609년에 鄕役을 면제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각 사안별로 

① 萬曆三十七年乙酉(1609)正月初三日, ② 乙酉(1609)二月初六日, ③ 壬子(1612)閏十一月十五

日, ④ 癸亥(1623)六月二十六日에 각각 작성되었다.

1609년 정월에는 幼學 裵曙困, 正兵 裵應禮, 鄕所所屬 南金伊 등 3명이 각각 역을 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학 배서곤이 고을의 소임 중 納工人手功 목화 15필에 대해 훗날에 각 항목에 대해서 감관인 

望報할 때에 잠시 미루어 둘 것

 - 정병 배응례가 面 중에 衛色掌, 面主人, 隊正, 旅帥, 差使 등의 일에 책임을 면하려 하는데, 

납공인 수공 목화 14필에 대해 훗날에 侵責하는 폐단이 있다면 일절 금하게 할 것

 - 鄕所의 소속 남금이를 15년에 한하여 納貿하는데 철, 무명 15필을 제한하여 부릴 것

한편 1609년 2월에는 정병 姜欣金, 1612년에는 書員 朴仍邑同, 兵從 京生, 差備 允福 등 3명, 

1623년에는 鄕書員 金永老, 金彦福 등 2명이 역을 면제 받았다. 각각 면제를 대가로 납입한 물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시기 이름 면역 납부

1609년 정월 초3일

배서곤 工人手功木 15疋

배응례 工人手功木 14疋

남금이 貿鉄木 15疋

1609년 2월 초6일 강흔금 工人手功木 15疋

1612년 11월 15일

박잉읍동 木綿 15疋

경생 木綿 15疋

윤복 木綿 15疋

1623년 6월 26일
김영노 處 20疋

김언복 處木 20疋

<표 9> 면제 대가 물목

면역의 대가로 받은 물품은 장인에게 일을 시킨 대가, 또는 향청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송별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통해 17세기 상주지역의 鄕役을 살펴보고, 향역의 권한은 지방의 향회를 주도하는 사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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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수취체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 4 . 2 전장기

￭ 表   題 : (墨書) 傳掌記 / 乙卯四月初八日 

￭ 卷 首 題 : 乙卯四月初八日傳掌記

￭ 필사시기 : [1639年 以後-1759年 以前]

￭ 판 사 항 : 筆寫本

￭ 형태사항 : 不分卷 1册(3張). 行字數不定, 註單行. 假綴(黃絲綴)

￭ 表   紙 : 黃紙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본 ｢전장기｣는 서책 관리를 위해 별도로 작성된 기록물로 假綴된 앞표지와 권수면의 印記로 

볼 때, 상주향교에 보관된 서책의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전장기’는 조선시대에 전임

자가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기 위해 관장하던 물품을 기록한 장부로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전장기는 ‘傳掌件記’라고도 하며 주로 물품의 수량, 상태, 담당자, 

소장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본 책에는 상주향교에 비치된 四書三經類, 문집류, 書冊置付記, 校上書冊置付記, 敎旨, 陳設圖 

등의 현황을 行書體로 기록하고 있다. 본문의 서술방식은 크게 서명․책수․현황․특이사항을 기록

해 두었는데, 예로 들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서명 현황

周易

舊備大全十卷

新備大全十一卷

解四卷

詩傳

新備大全十一卷

解七卷內一卷前無

舊備大全十卷庚戌傳掌記全失云

論語

舊備大全二十二卷

舊解八卷

新備大全七卷

新備解四卷

孟子

舊備大全十九卷內七卷壬子年十月十三日/借去解三十卷亦借去

舊解九卷

新備大全七卷

新解六卷

<표 10> ｢전장기｣ 기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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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은 먼저 서책 등의 서명을 기록하고, 그 아래 서명보다는 조금 작은 글자로 위의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전에 소장된 것을 ‘舊備’로, 새롭게 

비치된 것을 ‘新備’로 기록하고 卷數를 기입해 놓았다. 또한 일부 서책의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표에서 ｢맹자대전｣의 경우 임자년 10월 13일에 19권 가운데 7권을 빌려갔고 諺解本 

30권도 또한 남이 빌려간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한편 ｢전장기｣에는 ｢맹자｣의 경우와 같이 藏書의 변동 시기를 기술한 干支가 확인이 되기도 

한다. ｢시전｣의 경우 ‘舊備大全十卷庚戌傳掌記全失云’이라고 하여 경술년에 전장기를 작성할 당시 

이전에 비치되었던 ｢시전대전｣이 모두 逸失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학｣의 경우에도 ‘舊備

大全十一卷內庚戌傳掌記時一卷無’라고 하여 전장기를 통한 장서 점검의 결과도 기록하였다. 이외

에도 제 3장 뒷면의 교지 항목 아래 ‘萬曆甲寅呈文一卷’이라고 하여 만력 갑인년의 呈文 1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력 갑인년은 1614년(만력 42, 광해 6)이다. 이러한 간지 정보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을묘년’․‘경술년’․‘임자년’의 연도를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간지 서기연도

萬曆 甲寅 1614

乙卯 1615, 1675, 1735, 1795, 1855

庚戌 1670, 1730, 1790, 1850

壬子 1672, 1732, 1792, 1852

<표 11> ｢전장기｣에서 확인되는 간지의 서기연도

｢전장기｣에서 확인되는 간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만력 갑인년(1614)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 ｢전장기｣에 기록된 문집 가운데 李埈(1560∼1635)의 문집인 ｢蒼石集｣이 

간행된 시기를 바탕으로 ｢전장기｣가 작성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준의 ｢창석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연보, 행장 등에도 문집의 간행과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어 그 간행 경위나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창석집｣ 속집 권5의 題亂稿後에 후세에 전할 

것까지는 없으나 일가 자손의 완상거리로 모아놓는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연보에 長子인 李大圭에

게 소장하고 있던 문적을 넘겨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시문을 수집하여 정리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준의 형인 李㙉(1558∼1648)이 1639년(인조 17) “子姪들에게 명하여 書堂에서 ｢창석

유고｣를 정사하게 하였다(月澗年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전이 동생의 유고를 다시 정리하여 

편차해 놓은 듯하다. 이전이 정리한 이준의 유고가 어느 시기에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43년경과 1750년경에 편찬된 ｢三南所藏冊板｣ 및 ｢諸道冊板錄｣의 ‘상주’조에 ｢창석집｣이 확인된

다. 또한 책판 목록 가운데 편찬연대가 확실한 것으로 1759년에 편찬된 ｢完營冊板目錄｣의 ‘상주’조 

“蒼石集 白紙 二十束 李埈 著”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正祖의 명으로 徐有榘 등이 179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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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전국 책판목록인 ｢鏤板考｣에 ｢창석집｣ 18권이 상주 玉成書院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준의 ｢창석집｣이 최소한 1759년 이전에 상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을묘사월초팔일 전장기｣의 을묘는 이전이 자질들에게 ｢창석유고｣를 정사

하게 한 1639년 이후 1759년 이전 을묘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상주향교의 장서 형성과 변화 등을 대략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후기 향교에서 

어떤 장서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지방향교의 장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 4 . 3  향교전답도조봉상성책

￭ 表   題 : (墨書)鄕校田畓賭租捧上成冊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乙卯年(18世紀)]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9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9行 字數不定, 32.3×29.6㎝.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향교전답도조봉상성책｣은 상주향교에서 소유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세금의 명목으로 

내는 곡식, 즉 賭租의 납부에 관한 것을 기록한 成冊이다. 표지에 乙卯가 명시되어 도조가 일반화된 

18세기 이후인 1735년 또는 1795년 정도로 추정된다. 내용에는 토지의 경작자와 세금 납부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소작농은 상당수가 노비이며, 양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입 방식은 대체적으로 “논의 평수[마지기] + 세금[租, 錢] + 時 + 성명”의 형식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름 앞에 노비의 경우에는 ‘奴’라고 기입하였다. 이후 부가적인 내용은 종이를 덧대어 붙여 

작성하였는데, 덧붙인 종이에 세금을 미납한 명단에는 ‘未捧’으로 기입하고 세금을 낸 명단에는 

‘捧上’으로 기입하였다. 세금 중 일부만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預’를 쓰고 납부량을 기입하였다.

1인당 경작 규모는 대개 논을 기준할 때 세 마지기에서 다섯 마지기 사이이며, 이에 해당하는 

곡식으로 내는 세금은 5마지기 당 3섬[10말] 정도이다. 농사를 지은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돈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세금의 총액은 대략 곡식이 139섬 10말, 현금이 15량 

4전 4푼 정도이다. 권말에는 총 田畓 402斗 5刀落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상주향교의 

도조의 규모를 알 수 있으며, 전답은 大坪面, 內北面 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책은 상주향교 관련 자료 중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소유한 토지 및 노비의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관상의 문제로 훼손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수치를 통계적

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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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4  매음나선생병자란호성행적

￭ 表   題 : 梅陰羅先生丙子亂護聖行蹟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8世紀末 以後

￭ 형태사항 : 不分卷 1冊(4張). 無界, 行字數不定, 30.4×19.0㎝. 假綴(3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매음나선생병자란호성행적｣은 羅以俊, 鄭信國, 朴潸美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이들은 병자호

란 당시 성균관에 모시고 있던 공자를 포함한 선현들의 위패를 지킨 인물들이다. 후대에 이들의 

공을 인정하고 이들의 활약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교훈

을 얻게 하였다. ｢榮川郡誌｣, ｢泗溪地誌｣, 泗溪書堂의 기록, ｢國朝寶鑑｣ 등에 나타난 그들의 행적을 

초록한 것으로 특히 병자호란 당시의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나이준은 榮川[현재 영주] 출신으로 상주향교에 이 책이 현전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향교

의 상징과도 같은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이들이 수호했다는 점을 널리 본받기 위해 이러한 기록이 

전해진 것이라 추정된다. 이 자료를 통해 병자호란 당시 나이준을 비롯한 정신국․박산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단편적이지만 나이준을 배향한 泗溪書院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3 . 5  소장자료의 가치

상주향교 소장 고서는 모두 23종으로 본 자료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제례 관련 자료, 상주향교 

명부,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기타 자료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례 관련 자료는 ｢駿奔錄｣, ｢告由事實錄｣, ｢焚香錄｣, ｢釋奠正配位饌實圖｣ 등 모두 6종으로 

향교에서 시행된 고유제 사실과 제례를 주관한 인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상주향교 명부는 모두 

9종으로 상주향교 입록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校案｣과 ｢靑衿錄｣, 사마시의 합격 명단을 기록해 

놓은 ｢司馬錄｣ 등이 있다. 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등을 엮어놓은 자료로 ｢靑衿錄完議｣, ｢儒案節

目｣, ｢鄕約節目｣, ｢鄕會完議｣ 등의 4종이 있다. 

더불어 기타 자료로 서책관리의 목적으로 상주향교에서 작성된 ｢傳掌記｣, 免役에 관한 증빙 문서

인 ｢鄕中免役完議案｣, 병자호란 때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梅隱羅先生丙子亂護聖行蹟｣ 등이 있다.

본 23종의 자료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성되어 상주향교에서 

전래된 것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조선 후기 상주향교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족의 계통을 

파악할 수 있고, 당시 사회적 지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書誌學硏究 第81輯(2020. 3)

- 23 6  -

주제별 분류 서명 종수(비율) 자료적 가치

제례 관련

자료

駿奔錄

6종

(26.0%)

향교에서 시행된 고유제 사실과 제례를 주관한 

인사 등에 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당시 향교의 

교임 구성을 파악할 수 있고, 상주와 호서지역 

노론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焚香錄 丁丑正月朔至庚辰正月朔

焚香錄 丙午十一月初丁未十一月初一日

焚香錄-假題

告由事實錄

釋奠正配位饌實圖

상주향교

명부

司馬錄

9종

(39.1%)

상주지역 사마시 합격자 및 상주향교 입록 구성

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상주지

역 사족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고, 상주향

교의 인적구성 및 향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족의 계통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노론계

가 향교의 교임직에 활발히 진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校案 (1)

校案 (2)

尙山鄕彦錄

靑衿錄

靑衿錄 加錄

丁卯加錄

鄕案加錄草

任員錄 一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靑衿錄完議

4종

(17.4%)

상주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향약의 절목 등을 

엮어놓은 자료들로 지역사회의 질서가 무너지

는 것을 막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儒案節目

鄕約節目

鄕會完議

기타 자료

鄕中免役完議案

4종

(17.4%)

鄕役을 면제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문서, 서책 

관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 賭租의 납부 기록, 

인물의 행적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조선후기 

상주향교를 비롯한 상주지역 향토문화사 연구

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傳掌記

鄕校田畓賭租捧上成冊

梅陰羅先生丙子亂護聖行蹟

<표 12> 소장자료의 구성 및 자료적 가치

4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상주향교 소장 자료 23건은 모두 조선후기에 작성된 필사본이다. 

첫째, 제례 관련 자료는 모두 6종이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작성된 ｢분향록｣ 3종을 

비롯한 1878년과 1890년에 걸쳐 작성된 ｢고유사실록｣ 등이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향교에서 

거행된 제례인 삭망제를 주관했던 인사, 그리고 고유제의 시행과정과 제례의 절차, 축문 양식, 관에서 

내린 명령 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표지가 유실된 ‘釋奠正配位饌實圖’는 

饌實圖, 位版圖 등의 제례에 관련된 그림을 설명해 놓았다.

둘째, 상주향교 관련 명부는 모두 9종이다. 상주지역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들의 명부를 기록한 ｢사마록｣, 상주지역 양반들의 향교 입록 명부인 ｢교안｣, ｢청금록｣, 

｢임원록｣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조선 후기 상주향교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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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계가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의 교임직에도 활발하게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는 모두 4종이다. 상주향교에서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된 다양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청금록완의｣, ｢유안절목｣이 있고, 상주지역에서 鄕會를 개최하

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향회완의｣가 있다. 또한 1835년 상주 지역 사족들에 의해 

작성된 향약인 ｢향약절목｣은 지역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로 분류한 자료 4종이 있다. ｢향중면역완의안｣은 1609년에 鄕役을 면제하는 내용

을 증빙하는 문서로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수취체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상주향교에 

보관된 서책의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전장기｣는 조선 후기 향교의 장서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주향교에서 소유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세금의 명목으로 내는 賭租의 납부에 관한 것을 기록하여 성책한 ｢향교전답도조봉상

성책｣ 등이 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조선 후기 상주지역 향촌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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